
주관식 항목의 응답은 최초 50개까지만 표시됩니다.
나머지 응답결과를 확인하려면 '자세히 보기'를 이용해 주세요.

요약

545명 응답

＜총괄 평가＞ 이정선 교육감 1년,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수행 어땠습니까?

응답 응답수

매우 잘함 8

잘한 편 23

모르겠다 189

못한 편 180

매우 못함 145

1.5%

4.2%

34.7%

33%

26.6%

이정선 교육감 1년, 광주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 및 교권 보호 사업에 관한 선생님의 평가는?

응답 응답수

매우 잘함 9

잘한 편 13

모르겠다 111

못한 편 190

매우 못함 222

1.7%

2.4%

20.4%

34.9%

40.7%

이정선교육감 1년, 선생님께서 체감하는 이정선 교육감의 청렴도는?



응답 응답수

매우 높다 11

높은 편 36

모르겠다 273

낮은 편 108

매우 낮음 117

2%

6.6%

50.1%

19.8%

21.5%

이정선 교육감 1년, 광주시교육청의 교원 및 전문직 인사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는?

응답 응답수

매우 적절(적재적소 인사) 8

적절한 편 41

모르겠다 199

부적절한 편 132

매우 부적절(소란스러운 정

실 인사)

165

1.5%

7.5%

36.5%

24.2%

30.3%

"희망교실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답 응답수

매우 잘한 일 33

잘한 일 65

모르겠다 73

잘못한 일 150

매우 잘못한 일 224

6.1%

11.9%

13.4%

27.5%

41.1%

이정선 교육감 1년, "수업인증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답 응답수

매우 잘한 일 8

잘한 일 12

모르겠다 94

잘못한 일 130

매우 잘못한 일 301

1.5%

2.2%

17.2%

23.9%

55.2%

이정선 교육감 1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응답 응답수

매우 적절 18

적절한 편 63

모르겠다 232

부적절한 편 115

매우 부적절 117

3.3%

11.6%

42.6%

21.1%

21.5%

이정선 교육감 1년, 새로 도입한 "학교지원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세요

응답 응답수

매우 잘하고 있다 11

잘하고 있다 16

판단 유보 289

잘못하고 있다. 79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150

2%

2.9%

53%

14.5%

27.5%

이정선 교육감 1년, "방학중 학교급식 추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 응답수

매우 잘한 일 12

잘한 일 22

모르겠다 44

잘못한 일 92

매우 잘못한 일 375

2.2%

4%

8.1%

16.9%

68.8%

이정선 교육감 1년. 광주시교육청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

까?

응답 응답수

매우 만족 17

충분한 편 88

모르겠다 194

부족하다 155

매우 부족하다 91

3.1%

16.1%

35.6%

28.4%

16.7%

이정선 교육감 1년, 광주시교육청의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및 교원노사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 응답수

매우 긍정적 10

긍정적인 편 14

모르겠다 186

부정적인 편 161

매우 부정적 174

1.8%

2.6%

34.1%

29.5%

31.9%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에 하고 싶은 말씀

교사업무 가중시키는 학교업무 길라잡이 폐지하길 바랍니디



무

공약 실현을 위한 마구잡이 포퓰리즘 중단하고 노조의 목소리를 새겨들어 주셔요

소통하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교육청 입장만으로 공문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해주세요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고 갈등조장하는 학교회계길라잡이 폐지하고 행정직 인력도 지원해주세요!

시교육청 재정과 급식팀은 공문 외 카카오톡, 영양교사회를 통해 업무 관련 연락을 하지 마세요. 공무원이자 공공기

관이 공문 발송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셔야죠. 공문 내용이 수정될때마다 개인의 핸드폰, 특히 카카오톡으로 업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이고, 담당자는 번거럽더라도 수정공문으로 다시 기관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1. 국민혈세 낭비인 방학 중 무상급식 폐지(지역아동센터와 중목 지원 및 맞벌이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교생 입

장에서는 형평성에 반하는 행정)

2. 새롭거나 기존 정책 보완시(예: 학교회계길라잡이 등) 모든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협의하에 도출된 정

책 추진

3. 단협 철저 이행

4. 교직원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업무과중인 학교 유상우유 폐지하고 무상우유지원은 바우처제도 도입을 바랍니다.

학생에게 노트북을 주는 등 정보화기기 지원에 힘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교육적 판단인지 묻고 싶다.

교육감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콜센터 직원보다 못한 처우와 인격모독 등을 겪으면서 교사로

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걸 자주 느낍니다. 사명감과 보람은 더이상 찾아볼수 없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언제 어디서 아동학대라는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 생각으로 날마다 고민하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본인의 치적쌓기용 정책을 중단하라. 물의 일으킨 자를 중용하는 교육감 독단적 인사를 철회하라.



학교와 교사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을 저해하며, 장기적

으로는 형식주의적인 교육행태만 부추길 것입니다.

교육이 회귀하는 느낌입니다.

교사 무시.

혁신 학교 지원 축소

학생이나ㅜ교육 보다

다음 선거를 위한 준비만 가득 한 느낌

불통이 아닌 소통을 바랍니다.

유치원,고등학교 방학중 급식운영중인 영양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하지 말고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업인증은 잘못되었다

관리자들의 불필요한 간섭과 일방적 지시로 교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교육

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었으면 합니다.

소통! 소통! 소통하십시오!

일방적인 업무지시, 눈치싸움 공문내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보입니다.

자신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소수는 무시되어도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그 소수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업인증제 폐지/ 교권보호 대책마련/ 교원수당관련 현실적대안 마련/ 교원업무 제로화/ 희망교실 부활

시끄러운 인사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혁신학교 축소 희망교실 폐지

교권에 대한 무관심

목적없는 교육비 지출- 쓸모없어보이는 중등생 pc지원 사업, 아침밥 먹이기?



교사 인권에 관심 가져주세요.

희망교실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졸업앨범과 수학여행비 증가로 사용하는 건 교육활동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주세요. AI, 수업인증제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수업을 점수화하고 승진에 이용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쁜 권력을 닮아가고 있다. 직업공무원제 취지에 어긋나게 전문직 공무원을 짧은 시간에 일소하고 정실인사로 자리

매꿈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이다.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절실합니다.

대학에서 보여주셨던 초심으로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ㅂ

.

교권회복노력

교권이 바로서야 교사들이 안전함을 보장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를 위한 기관이기도 하지

만 교사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징계를 먼저 내리기보다는, 학교내부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교육청이 되어

주십시오.

교육감님도 교육대 교수시절이 있으셨을겁니다. 지금 교사들의 사기는 밑바닥까지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단 한명의

아이조차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나서주십시오.

교사와 학생을 위한 지원에 힘써주세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음

희망교실 같은 좋은 제도는 유지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보교육이 아닌 진보교육으로~

성장, 발전하는 광주교육이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시길

표만 얻으려하지 않고 제대로 하면 좋겠다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슬로건처럼 무엇이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온갖 비리, 부정부패가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특히 이번 유아교육에서 ai 사업 관련하

여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기업 밀어주기 행태는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교권보호하고 희망교실 부활시켜쥬세요

희망교실 없이는 힘든 아이들 교육 안됩니다

보여주기식 일처리 안했으면

윤석열되지 말고

장휘국되시길

학교의 교사수 축소 반대합니다.

희망교실 다시 살려내세요 수업인증제 폐지!!!

희망교실 제도 부활 필요합니다

정책추진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세요.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말로만 소통말고 행동으로 실천바람

윤석열 정부랑 코드를 맞추지 말고

윤석열 같아요

 응답률: 49.28%
(응답수: 545 / 응답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 수: 1106)

?
 시간대별 보기


